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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실제 발화에서 화자는 조음적 노력의 경제성(economy of effort) 원리에 의해 발음에 사용하는 노력을 최대한 

절약하여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음의 용이성(ease of articulation)에 근거한 발화 중 음절말 자음군 

축약(word-final consonant cluster reduction)은 화자의 조음 편의를 위해 실현되는 보편적인 현상들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음절말 자음군을 발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McLeod & Doorn, 2001), 음절말에 위치한 자음군의 일부가 탈락되거나 단순화되는 음절말 자음군 

영어 음절말 자음군 축약 연구: 단어 빈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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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well-documented that word frequency significantly impacts English consonant 

cluster reduction (CCR).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he realization of English word-

final consonant clusters differs based on word frequency in spontaneous American 

English speech. Overall results showed that high-frequency words exhibited higher 

rates of CCR than low- frequency words, indicating that word frequency exerts a 

significant influence on CCR. Grammatical conditioning significantly influenced CCR 

in high-frequency words, with greater promotion of CCR for monomorphemic forms 

compared to polymorphemic forms. However, in low-frequency words, grammatical 

conditioning was not significant, as monomorphemic forms showed similar rates of 

CCR to polymorphemic forms. Voicing agreement with the preceding consonant also 

proved significant in high-frequency words: homovoicing promoted CCR more than 

heterovoicing. The preceding consonant appeared to be an effective factor in CCR for 

both high- and low-frequency words, while the following consonant affected CCR 

primarily in high-frequency words. Additionally, the factor of age played a significant 

role only in low-frequency words, with the older group promoting CCR more strongly 

than the younger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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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Sook, Park

축약과 관련된 발화와 인지(recognition)는 음절초 자음군의 발화와 인지에 비해 어려운 문제 중 하나로 인식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경우 음절말 위치에서 최대 하나의 자음만이 나타나는 반면 영어의 경우는 음절말 

자음군을 허용하여 최대 네 개까지의 자음이 나타나, 한국어와 영어는 음절 내부구조에서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렇듯 음절 내부구조의 차이로 인해 때때로 모국어 간섭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이 

영어 자음군 연속을 발화할 경우 음절말 자음군에 종종 모음(vowels)을 삽입시켜 발화하는 오류를 범하는 등 

언어 간 차이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한편 영어 음절말 자음군이 발화속도가 빨라지는 실제 발화에서 

나타날 경우 음절말 자음군은 종종 축약되어 나타나며, 영어 원어민 화자들은 이러한 음절말 자음군을 체계적으로 

축약한다(Yavaş, 2006). 특히 음절말 자음군 축약이 일상적인 실제 발화에서 친숙하고 사용빈도가 높은 고빈도 

단어(high-frequency words) 내에서 적용될 경우 음절말 자음군의 발화와 인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사료된다.  

자음군 축약은 일반적으로 격식체보다 비격식체 발화에서 더 빈번히 발생하며 특히 사용빈도가 낮은 저빈도 

단어(low-frequency words)보다 상대적으로 사용빈도가 높은 고빈도 단어에서 자음군 축약이 더 많이 일어난다 

(Bybee, 2000; Bybee & Hopper, 2001; Jurafsky et al., 2001). 실제로 고빈도 단어일수록 음운 변화에 대한 노출빈도(Pitt 

et al., 2011)의 기회가 현저히 높아지고, 음운 변화의 적용을 거쳐 급격하게 확산 단계에 도달하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단어 내부에서 적용되는 설탄음화(flapping)의 비율과 단어 빈도(word frequency)와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Patterson과 Connine(2001)에 의하면 고빈도 단어의 경우 설탄음화는 95.4%, 저빈도 단어의 경우 설탄음화는 76.1%의 

비율로 나타나, 빈도수가 높은 고빈도 단어에서 설탄음화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단어 경계에서 

적용되는 구개음화(palatalization)의 비율과 단어 빈도수와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Bush(2001)에 의하면 매우 자주 

쓰이는 형태인 ‘would you’의 경우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낮은 ‘good you’의 경우보다 구개음화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음절말 자음군 축약과 단어 빈도수와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Bybee(2000)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빈도 단어에서 자음군 축약률은 54.4%로 나타났고 저빈도 단어의 경우 축약률이 34.3%의 비율로 나타나, 고빈도 

단어에서 자음군 축약이 더 많이 일어났다. 특히 고빈도 단어에서 나타나는 불규칙 동사의 과거형에서 빈도수가 

낮은 ‘sent’(단어 빈도수: 4회)의 경우 25%의 비율로 자음군 축약이 일어난 반면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높은 

‘told’(단어 빈도수: 32회)의 경우 자음군 축약률은 68%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사용 빈도가 높은 특정 형태가 

심리적 어휘부(mental lexicon) 내에 하나의 단위(single unit)로 저장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노출빈도가 높은 

환경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형태가 빠른 속도로 음운 변화를 경험하면 그 특정 형태는 전형적인 표상(prototype 

representation)으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확산의 단계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Jurafsky 외 3인(2001)의 연구에 의하면 고빈도 단어의 발화는 발화 지속 시간이 저빈도 단어보다 18% 더 

짧으며, 고빈도 단어에서 더 짧은 지속시간을 보이고 처리 속도가 빠르며 더 적은 노력이 필요한 단어 빈도 

효과(word frequency effect)가 나타났다. 이러한 단어 빈도 효과가 어휘의 발화와 인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Jurafsky. 2003)을 고려해보면 언어 연구와 언어 교육에서 단어 빈도수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변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음절말 자음군 축약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단일형태소 단어 혹은 문법적 기능을 하는 접미사 등이 결합한 다형태소 단어(grammatical conditioning), 음절말 

자음군 길이, 선행자음과의 유·무성 일치, 선행분절음, 후행분절음, 성별, 연령 변인과 관련된 것으로, 이러한 

변인들에 의해 나타나는 음절말 자음군 축약 연구에서 실제로 다양한 변인들이 음절말 자음군 축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기존의 음절말 자음군 축약 연구에서 단어의 빈도수 변인을 고려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변인들에 의한 음절말 자음군 축약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회언어적 변인인 단어 빈도수에 의한 음절말 자음군 축약을 분석한 연구가 미흡하다는 점, 고빈도 단어에서 단어 

빈도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 단어 빈도수가 자음군 축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Bybee, 2000)을 고려하여, 단어 

빈도수 변인을 중심으로 영어 음절말 자음군 축약 양상을 연구한다. 단어 빈도수 변인은 고빈도 단어와 저빈도 

단어로 분류하여, 고빈도 단어와 저빈도 단어에서 달리 나타나는 음절말 자음군의 축약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음절말 자음군 축약이 기존의 연구에서 논의된 형태소, 음절말 자음군 길이, 선행자음의 조음방법, 

어말폐쇄음과 그 선행자음과의 유·무성 일치, 후행자음의 조음방법, 성별, 연령 변인에 의해 고빈도 단어와 저빈도 

단어에서 각각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기존 연구에서 논의된 다양한 변인들이 고빈도 단어와 저빈도 

단어에서 실제 차이를 보이는지 미국영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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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duction of English final consonant clusters

선행연구 

 

음절말 위치에서 나타나는 자음군 축약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형태소, 음절말 자음군 길이, 선행분절음, 음절말 

자음과 그 선행자음과의 유·무성 일치, 후행분절음, 단어 빈도수, 성별, 연령 변인과 관련된 것이다. 우선 형태적 

변인과 관련하여, 단일형태소 단어(monomorphemic words)에서의 음절말 자음군은 두 개의 형태소로 구성된 

단어(bimorphemic words)에서의 자음군보다 축약이 더 많이 발생하였다(Guy, 1980; Labov & Cohen, 1967; Wolfram, 

1969). 또한 음절말 자음군 길이 변인과 관련하여, Guy(1980)와 Labov(1989)에서는 음절말 자음군이 세 개인 경우 

음절말 자음군이 두 개인 경우보다 자음군 축약이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음성·음운적 변인과 관련하여 선행자음과의 유·무성 일치 변인에 의한 자음군 축약 연구를 보면, 음절말 자음군 

내에서 어말자음과 그 선행자음의 유·무성이 일치(homovoicing)하는 경우가 어말자음과 그 선행자음의 유·무성이 

불일치(heterovoicing)하는 경우보다 음절말 자음군 축약이 더 많이 일어났다(Bayley, 1996; Labov, 1989). 선행분절음 

변인에 의한 자음군 축약에서는, 선행분절음이 치찰음(sibilants) 중 /s/일 경우 자음군 축약이 가장 많이 일어났고, 

폐쇄음(stops), 비음(nasals), 비치찰 마찰음(nonsibilant fricatives), 유음(liquids) 순으로 축약이 일어났다(Guy, 1980; 

Labov, 1989; Wolfram, 1969). Wolfram과 Pasold(1974)에서는 음절말 자음군 축약 양상을 선행분절음의 공명도 

관계에 의해 설명하고 있는데, 음절말 자음의 선행분절음이 저해음(obstruents)인 경우보다 공명음(sonorants)인 

경우에서 자음군 축약이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fas(t) car: 68.8%, san(d) castle: 83.3%).  

후행분절음 변인에 의한 음절말 자음군 축약을 연구한 Guy(1980), Labov(1989) 그리고 Neu(1980)1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음절말 자음군을 후행하는 분절음이 저해음인 경우 자음군 축약이 가장 많이 일어났고, 유음, 전이음(glides), 

모음, 휴지(pause)의 순서로 축약의 정도가 약해졌다. 이와 유사하게 Bayley(1996)에서는 후행 분절음이 저해음과 

유음인 경우에서 자음군 축약이 가장 많이 일어났고, 전이음, 모음, 휴지 순서로 축약이 일어났으며, Roberts(1997) 

에서도 후행분절음이 저해음인 경우 자음군 축약이 가장 많이 일어났고 유음, 전이음이 오는 경우 두 번째로 축약이 

많이 일어났으며 모음, 휴지의 순서로 자음군 축약의 정도가 약해졌다. 이러한 결과는 공통적으로 후행분절음의 

공명도 위계(sonority hierarchy)가 음절말 자음군 축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저해음과 

같이 상대적으로 공명도가 낮은 분절음이 음절말 자음군을 후행할 경우 유음, 전이음, 모음과 같이 공명도가 높은 

분절음이 음절말 자음군을 후행할 경우보다 축약이 더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Bayley, 1996; Guy, 1980; Labov, 

1989; Neu, 1980; Roberts, 1997). 하지만 후행분절음이 /l/인 경우 공명도 위계가 비슷한 /r/ 또는 공명도가 낮은 

저해음보다 축약이 더 많이 일어난 점(Guy, 1991), 후행분절음이 저해음보다 공명음인 경우에서 축약이 더 많이 

일어난 점(/m/: 66.7%, /l/: 50.5%, /s/: 31.5%, /v/: 23.1%, /z/: 14.3%, Raymond et al., 2006) 등을 고려하면 후행분절음의 

공명도 위계로 음절말 자음군 축약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후 Bybee(2000)에서는 음절말 

자음군 축약 양상을 더욱 일관성 있게 설명하기 위해 단어 빈도수 변인을 고려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회언어적 변인과 관련하여 단어 빈도수에 의한 자음군 축약 양상을 연구한 Bybee(2000)에 의하면 불규칙 

동사의 과거형에서의 자음군 축약은 전반적으로 고빈도 단어에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told’의 경우 빈도수가 

32회로 68%의 축약이 나타났고, 빈도수가 9회인 ‘felt’의 경우 55%, 빈도수가 4회인 ‘sent’의 경우 25%, 빈도수가 

1회인 ‘lost’의 경우 0%의 축약이 나타나, 단어 빈도수 변인이 자음군 축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성별 변인에 의해 자음군 축약을 연구한 Wolfram(1969)과 Neu(1980)에 따르면 음절말 자음군 축약은 성인 여성보다 

성인 남성에서 더 많이 일어났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Wolfram과 Fasold (1974)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표준발음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연령 변인에 의한 연구에서 145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자음군 축약 양상을 

연구한 Roberts 외 2인(1990)에 의하면 어린이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음군 축약 발생률이 낮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년 6개월에서 4세 사이의 어린이들에게서 자음군 축약의 정도가 뚜렷하게 감소하였고(2;6: 68명, 

3;0: 42명, 3;6: 25명, 4;0: 15명), 5세부터는 자음군 축약이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5;0: 10명, 6;0: 7명, 

7;0: 3명, 8;0: 3명). 성인을 대상으로 한 Guy와 Boyd(1990), Wolfram(1969)에서는 비격식 상황에서 더 자주 나타나는 

자음군 축약이 장년층보다 청년층에서 더 많이 나타났으나, Raymond 외 2인(2006)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음절말 

자음군 축약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아, 연령 변인과 관련한 자음군 축약의 연구 결과는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음절말 자음군 축약이 다양한 변인들에 의해 고빈도 단어와 저빈도 단어에서 각각 

 

1
 Guy(1980)와 Neu(1980)의 경우 영어 원어민 성인 화자를 대상으로, Labov(1989)의 경우 영어 원어민 아동 화자를 대상으로 연

구를 진행하여, 연구 대상에서 연령에 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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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벅아이 코퍼스(Buckeye Corpus of spontaneous American English speech; Pitt et al., 2007)에 나타난 영어 

음절말 자음군을 포함하는 단어를 대상으로, 음절말 자음군 축약의 실현 양상을 다양한 변인에 의해 단어의 

빈도수별로 살펴보았다. 벅아이 코퍼스는 미국 오하이오 주 콜럼버스(Columbus, Ohio) 또는 그 인근 지역에서 

출생한 중상위 계층의 20-30대 남성과 여성 각각 10명, 40대 남성과 여성 각각 10명, 총 40명의 자연발화를 녹음한 

40시간 분량의 음성 코퍼스이다. 코퍼스 자료는 일상 주제에 대해 자유 발화한 음성을 녹음한 것으로, 원어민 

음성의 발화속도는 유사한 수준이다. 자음군 축약이 일반적으로 비격식체 발화에서 더 자주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어체 발화를 인터뷰 형식으로 녹음한 벅아이 코퍼스는 자음군 축약의 실제 양상을 분석하는 자료로써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분석자료 선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영어 음절말 자음군 축약이 대부분 폐쇄음을 대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벅아이 코퍼스에 나타난 영어 어말 폐쇄음을 대상으로 음절말 자음군을 포함하는 단어 

993개를 우선 선별한다. 선별된 993개 단어의 총 발화횟수는 25,626번이었다. 본 연구는 전체적으로 단어 빈도수 

변인에 의한 음절말 자음군 축약 양상에 대한 연구이므로, 993개의 단어를 각각 고빈도 단어와 저빈도 단어로 

분류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Patterson과 Connine(2001)에 의하면 100만 단어 당 단어 빈도수가 60회 이상인 단어를 

고빈도 단어로, 60회 미만인 단어를 저빈도 단어로 정의하므로, 벅아이 코퍼스에서 선별된 단어가 Leech 외 

2인(2001)에서 제시한 단어 빈도수를 기준으로 단어 빈도수가 60회 이상인 경우는 고빈도 단어로 분류하고, 단어 

빈도수가 60회 미만인 경우는 저빈도 단어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벅아이 코퍼스에서 33회의 빈도수로 쓰인 

‘must’의 경우 Leech 외 2인에서는 723회의 빈도수로 나타나, ‘must’는 고빈도 단어로 분류한다. 또한 벅아이 

코퍼스에서 빈도수가 61회인 ‘percent’는 Leech 외 2인에서 빈도수가 29회로 나타났으므로 저빈도 단어로 분류한다. 

분류 과정에서 벅아이 코퍼스에서 단어 빈도수가 1회인 ‘circumvent’, 단어 빈도수가 2회인 ‘methodist’와 같은 

단어는 Leech 외 2인의 단어 목록에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빈도수에 의한 단어 분류에서 제외하는 과정을 

거친다. 단어 빈도수에 의한 분류 결과 고빈도 단어에서 184개, 저빈도 단어에서 362개의 단어가 선정되었고, 총 

546개의 단어들에서 발화된 모든 음성파일을 프랏(Praat, version 6.0.14)의 스크립트 명령어를 사용하여 추출한 결과, 

고빈도 단어에서 22,592개, 저빈도 단어에서 2,854개의 음성파일을 추출하였다.  

한편 고빈도 단어로 분류된 ‘want’의 경우를 보면 ‘want’에서 추출한 음성파일은 478개로, 만약 ‘want’의 모든 

음성파일을 분석한다면 한 단어에서 너무 많은 음성을 분석하여 결과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므로 벅아이 코퍼스에서 제공하는 사회언어적 변인인 성별과 연령 변인에 의해 청년 남성(my), 중년 

남성(mo), 청년 여성(fy), 중년 여성(fo) 각각의 그룹에서 최대 5개 이하의 음성파일만을 선택하여, 한 단어에서 최대 

20개 이하의 음성파일을 선정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 분석자료는 고빈도 

단어 음성파일 1,423개, 저빈도 단어 음성파일 779개로 총 2,202개의 음성파일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자료 선정 시 음절말 자음군이 축약 형태(예: don’t)로 나타나는 단어는 자료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음절말 자음군 내에서 어말 폐쇄음의 선행자음이 /r/인 경우 화자에 따라 /r/이 권설음(retroflex) 또는 접근음 

(approximant)으로 발음될 뿐만 아니라, /r/이 선행모음의 일부로 간주되어 음절말 자음군을 형성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어말 폐쇄음의 선행자음으로 /r/을 포함하는 단어 역시 자료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음절말 자음군의 

후행자음과 관련하여 일부 연구(Bayley, 1996; Labov, 1989)에서는 후행분절이 모음과 휴지인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일반적으로 후행분절음이 모음 혹은 휴지인 경우는 후행분절음이 자음인 경우보다 자음군 

축약이 더 적게 일어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후행분절음이 모음과 휴지인 경우는 자료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후행자음이 음절말 자음군의 어말 폐쇄음과 동일한 조음장소인 경우, 후행자음이 탈락하거나 약화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예: him, his, them) 역시 분석자료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료 분석 시 음절말에 위치한 

폐쇄음이 성문음화하는 경우 또는 음절말 폐쇄음이 후행 음절의 두음으로 실행되어 재음절화(resyllabification)가 

일어나는 경우는 자음군 축약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소음에 의해 음절말 자음군 축약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음성파일의 경우 최종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최종 분석자료 선정 후 각각의 음성파일에서 나타나는 음절말 자음군 축약 분석은 스펙트로그램과 음성파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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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여, 음절말 자음군 모두가 발화되지 않고 일부가 탈락되어 발화된 경우 음절말 자음군이 축약된 경우로 

판단하였다. 예를 들어, 아래의 그림 1은 청년 남성 화자가 발화한 ‘most fascinating’(1754-s1501a_my)의 음성파형과 

스펙트로그램으로, ‘most’에서 음절말 자음군 모두를 완벽하게 발화하지 않고 음절말 폐쇄음을 탈락시켜 발화하여 

압축된 공기의 폐쇄와 파열 구간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most’의 음성파일에서 음절말 자음군 축약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석이 끝난 자료는 음절말 자음군 축약 결과를 형태적으로 단일형태소 단어와 

다형태소 단어로, 음절말 자음군 길이는 음절말 자음군이 두 개인 경우(CC)와 세 개인 경우(CCC)로, 선행자음과의 

유·무성 일치는 음절말 자음군 내에서 음절말 자음과 그 선행자음과 유·무성이 일치하는 경우와 불일치하는 경우로, 

선행자음과 후행자음은 조음방법에 의해,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연령은 청년과 장년에 의해 정리하고, 단어 

빈도수에 의해 고빈도 단어와 저빈도 단어에서 나타나는 자음군 축약 양상을 살펴본 후 통계 프로그램 R을 

이용하여 95% 신뢰구간에서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FIGURE 1  

Consonant Cluster Reduction for ‘most fascinating’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전체적인 분석 결과 음절말 자음군 축약은 저빈도 단어보다 사용빈도와 노출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고빈도 단어에서 더 빈번히 일어났다. 이러한 결과는 단어 빈도수가 자음군 축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Bybee(2000)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며, 실제로 단어 빈도수는 음절말 자음군 축약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2(1) = 12.125, p = 0.000). 이에 단어 빈도수를 중심으로 고빈도 단어와 저빈도 단어에서 나타나는 

영어 음절말 자음군의 축약 양상을 형태적, 음성·음운적, 사회언어적 변인에 의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형태소 변인에 따른 자음군 축약 

 

고빈도 단어와 저빈도 단어에서 나타나는 음절말 자음군 축약 양상을 형태소 변인에 의해 단일형태소 단어와 

다형태소 단어에서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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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sonant Cluster Reduction by Grammatical Conditioning 

Grammatical conditioning 
High frequency words Low frequency words Total 

n % n % n % 

Monomorphemic words 879(526) 59.84 393(185) 48.51 1272(711) 55.90 

Polymorphemic words 544(267) 49.08 386(188) 47.83 930(455) 48.92 

 

형태소 변인에 의한 음절말 자음군 축약에서는 단일형태소 단어의 경우 저빈도 단어보다 고빈도 단어에서 자음군 

축약률이 더 높게 나타났고, 다형태소 단어의 경우 역시 근소한 차이이지만 고빈도 단어에서 자음군 축약이 더 많이 

나타나, 전체적으로 저빈도 단어보다 고빈도 단어에서 자음군 축약이 더 많이 일어났다. 아래의 그림 2는 고빈도 

단어와 저빈도 단어에서 나타나는 단일형태소 단어와 다형태소 단어의 자음군 축약률을 시각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FIGURE 2  

Consonant Cluster Reduction by Grammatical Conditioning 

 

형태소 변인에 의한 자음군 축약을 전체적으로 보면 다형태소 단어보다 단일형태소 단어에서 자음군 축약이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 형태소 변인은 자음군 축약에 의미있는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x2(1) = 10.203, p = 

0.001). 이러한 결과는 두 개의 형태소로 구성된 단어보다 단일형태소 단어에서 자음군 축약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한 Guy(1980), Labov와 Cohen(1967) 그리고 Wolfram(1969)의 주장과 동일하지만, 형태소 변인에 의한 자음군 

축약을 고빈도 단어와 저빈도 단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음군 축약이 단어 빈도수별로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고빈도 단어의 경우 다형태소 단어보다 단일형태소 단어에서 자음군 축약이 더 많이 일어났고, 고빈도 

단어에서의 형태소 변인은 음절말 자음군 축약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x2(1) = 15.335, p = 

9.001e-05). 이에 반해 저빈도 단어의 경우 다형태소 단어보다 단일형태소 단어에서의 자음군 축약률이 미세하게 

높았지만, 단일형태소와 다형태소 단어에서의 자음군 축약률은 거의 유사한 비율로 나타나, 저빈도 단어에서의 

형태소 변인은 자음군 축약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x2(1) = 0.147, p = 0.701). 즉, 형태소 

변인이 자음군 축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기존의 주장은 본 연구의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저빈도 

단어가 아닌 빈도수가 높은 고빈도 단어의 경우에서 적용되는 주장으로, 단어 빈도수는 언어 연구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자음군 길이 변인에 따른 자음군 축약 

 

표 2는 고빈도 단어와 저빈도 단어에서 나타나는 음절말 자음군 축약 양상을 음절말 자음군의 길이 변인에 의해 

정리한 것이다.  

0%

10%

20%

30%

40%

50%

60%

70%

High frequency words Low frequency words Total

Monomorphemic words Polymorphemic words



 

 

 

 

 

 

 

 

© 2025 The Modern English Education Society (MEESO)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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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sonant Cluster Reduction by Cluster Length 

Cluster length 
High frequency words Low frequency words Total 

n % n % n % 

CC 1342(742) 55.29 765(367) 47.97 2107(1109) 52.63 

CCC 81(51) 62.96 14(6) 42.86 95(57) 60.00 

 

음절말 자음군 길이 변인에 의한 자음군 축약을 보면, 음절말 자음군이 두 개인 경우 고빈도 단어에서의 자음군 

축약률은 저빈도 단어에서의 자음군 축약률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음절말 자음군이 세 개인 경우 역시 고빈도 

단어에서 자음군 축약률이 더 높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저빈도 단어보다 고빈도 단어에서 음절말 자음군 축약이 

더 많이 일어났다. 아래의 그림 3은 음절말 자음군 길이 변인에 의한 자음군 축약률을 고빈도 단어와 저빈도 

단어에서 나타낸 것이다. 

 

 
 

FIGURE 3  

Consonant Cluster Reduction by Cluster Length 

 

음절말 자음군 길이에 의한 자음군 축약은 전체적으로 음절말 자음군이 두 개인 경우보다 음절말 자음군이 세 개인 

경우에서 더 많이 나타나, 전체적인 결과는 Guy(1980)와 Labov(1989)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지만 자음군 

길이 변인은 자음군 축약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x2(1) = 1.695, p = 0.193). 

자음군 길이에 의한 자음군 축약을 단어 빈도수에 의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빈도 단어와 저빈도 단어에서 

음절말 자음군 축약이 매우 상이한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빈도 단어의 경우 전체 결과와 유사하게 음절말 자음군이 두 개인 경우보다 음절말 자음군이 세 개인 경우에서 

자음군 축약이 더 많이 나타났으나, 고빈도 단어에서의 자음군 길이에 의한 자음군 축약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x2(1) = 1.525, p = 0.217). 저빈도 단어에서의 자음군 축약은 고빈도 단어와는 

반대의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저빈도 단어의 경우 음절말 자음군이 두 개인 경우보다 음절말 자음군이 세 개인 

경우에서 자음군 축약이 더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음절말 자음군이 세 개인 단어가 덜 친숙하고 사용빈도가 

낮은 저빈도 단어에서 발화될 경우 자음군 모두를 충실히 발화하려는 경향으로 해석되지만, 자음군 길이에 의한 

자음군 축약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저빈도 단어에서의 자음군 길이 변인은 자음군 축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x2(1) = 0.012, p = 0.913). 즉,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빈도 단어와 저빈도 단어 모두에서 음절말 자음군 길이 변인은 자음군 축약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고, 

이는 음절말 자음군이 두 개인 경우보다 음절말 자음군이 세 개인 경우에서 자음군 축약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한 Guy(1980)와 Labov(1989)의 주장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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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자음의 조음방법 변인에 따른 자음군 축약 

 

아래의 표 3은 고빈도 단어와 저빈도 단어에서 나타나는 음절말 자음군 축약 양상을 선행자음의 조음방법 변인에 

의해 나타낸 것이다.  

 

TABLE 3 

Consonant Cluster Reduction by Preceding Consonants 

Preceding consonant 
High frequency words Low frequency words Total 

n % n % n % 

Stop 170(98) 57.65 134(64) 47.76 304(162) 53.29 

Fricative 417(264) 63.31 281(139) 49.47 698(403) 57.74 

Affricate 17(9) 52.94 11(9) 81.82 28(18) 64.29 

Nasal 615(395) 64.23 305(154) 50.49 920(549) 59.67 

Lateral 204(27) 13.24 48(7) 14.58 252(34) 13.49 

 

선행자음의 조음방법 변인에 의한 자음군 축약에서는, 음절말 자음의 선행자음이 저해음인 경우 고빈도 

단어에서의 축약률(61.42%)이 저빈도 단어에서의 축약률(49.77%)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음절말 자음을 선행하는 

자음이 공명음인 경우 역시 저빈도 단어(45.61%)보다 고빈도 단어(51.53%)에서 축약이 더 많이 일어나, 전체적으로 

고빈도 단어에서 자음군 축약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아래의 그림 4는 선행자음의 조음방법에 의한 자음군 

축약률을 고빈도 단어와 저빈도 단어에서 나타낸 것이다.  

 

 
 

FIGURE 4  

Consonant Cluster Reduction by Preceding Consonants 

 

그림 5는 자음군 축약률을 선행자음의 공명도와 관련하여 단어 빈도수에 의해 정리한 것이다.  

선행자음의 조음방법에 의한 자음군 축약을 전체적으로 보면 선행자음이 파찰음인 경우 자음군 축약이 가장 

많이 일어났고, 비음, 마찰음, 폐쇄음, 설측음 순으로 축약이 일어났으며, 선행자음의 조음방법 변인이 자음군 

축약에 의미있는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x2(4) = 181.82, p < 2.2e-16). 자음군 축약 양상을 선행자음의 

공명도 위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음절말 자음의 선행자음이 공명음(49.74%)인 경우보다 음절말 자음의 

선행자음이 저해음(56.60%)인 경우에서 자음군 축약이 더 많이 나타나, 전체적인 결과는 선행자음의 공명도 

위계가 자음군 축약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x2(1) = 10.076, p = 0.002). 이러한 

결과는 선행자음이 저해음인 경우보다 공명음인 경우에서 자음군 축약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Wolfram과 

Pasold(1974)의 연구결과와 상반된 것으로, 본 연구의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공명도가 낮은 저해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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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절말 자음을 선행할 경우 공명도가 높은 공명음이 음절말 자음을 선행할 경우보다 자음군 축약이 더 많이 

발생하여 선행자음의 공명도 위계가 음절말 자음군 축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FIGURE 5  

Consonant Cluster Reduction by the Sonority of Preceding Consonants 

 

선행자음의 조음방법에 의한 자음군 축약 양상을 빈도수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고빈도 단어의 경우 

선행자음이 비음인 경우에서 자음군 축약이 가장 많이 일어났고, 마찰음, 폐쇄음, 파찰음, 설측음 순으로 자음군 

축약이 일어났으며, 고빈도 단어 역시 선행자음의 조음방법이 자음군 축약에 의미있는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x2(4) = 177.33, p < 2.2e-16). 공명도 위계와 관련하여 고빈도 단어에서는 선행자음이 공명음(51.53%)인 

경우보다 저해음(61.42%)인 경우에서 자음군 축약이 더 많이 일어났고, 전체 결과와 유사하게 선행자음의 공명도 

위계가 음절말 자음군 축약에 유의미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x2(1) = 13.405, p = 0.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빈도 단어에서 비음과 설측음이 음절말 자음을 선행하는 경우를 보면 선행자음이 비음인 경우 가장 

높은 축약률(64.23%)을 보였으나 선행자음이 설측음인 경우 가장 낮은 축약률(13.24%)을 보여, 비음과 설측음이 

동일한 공명음임에도 불구하고 축약률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한편 저빈도 단어의 경우 고빈도 단어에서 나타나는 양상과는 다르게 나타났는데, 선행자음이 저해음 중 

파찰음인 경우 자음군 축약이 가장 많이 일어났고, 비음, 마찰음, 폐쇄음, 설측음 순으로 축약이 일어났으며, 저빈도 

단어의 경우 역시 선행자음의 조음방법이 자음군 축약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x2(4) = 27.418, p < 1.636e-05). 또한 선행자음이 공명음(45.61%)인 경우보다 저해음(49.77%)인 경우에서 자음군 

축약이 더 많이 일어났으나, 선행자음이 비음인 경우 비교적 높은 축약률(50.49%)을 보였고 선행자음이 설측음인 

경우 가장 낮은 축약률(14.58%)을 보여 동일한 공명음인 비음과 설측음의 축약률에서 대조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저빈도 단어에서는 선행자음의 공명도 위계가 음절말 자음군 축약에 유의미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x2(1) = 1.175, p = 0.278), 이와 같은 결과는 빈도수가 높은 고빈도 단어에서의 결과와 상반된다.  

정리하면 단어 빈도수에 관계없이 선행자음의 조음방법 변인은 음절말 자음군 축약에 의미있는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빈도 단어와 저빈도 단어 모두 음절말 자음의 선행자음이 공명음인 경우보다 

저해음인 경우에서 자음군 축약이 더 많이 일어났지만 단어 빈도수별 자음군 축약의 구체적인 양상들을 고려하면, 

고빈도 단어와 저빈도 단어 모두에서 기존 선행자음의 공명도 위계로 음절말 자음군 축약 양상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선행자음과의 유∙무성 일치 변인에 따른 자음군 축약 

 

아래의 표 4는 고빈도 단어와 저빈도 단어에서 나타나는 음절말 자음군 축약 양상을 선행자음과의 유·무성 

일치 변인에 의해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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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sonant Cluster Reduction by Voicing Agreement 

Voicing agreement 
High frequency words Low frequency words Total 

n % n % n % 

Homovoicing 1098(636) 57.92 549(273) 49.73 1647(909) 55.19 

Heterovoicing 325(157) 48.46 230(100) 43.48 555(257) 46.31 

 

음절말 자음군 내에서 음절말 자음과 그 선행자음과의 유·무성 일치 변인에 의한 자음군 축약 양상을 보면, 음절말 

자음과 그 선행자음의 유·무성이 일치하는 경우 고빈도 단어에서의 자음군 축약률은 저빈도 단어에서의 자음군 

축약률보다 높게 나타났고, 음절말 자음과 그 선행자음의 유·무성이 불일치하는 경우 역시 고빈도 단어에서의 

자음군 축약률이 더 높게 나타나, 전체적인 음절말 자음군 축약률은 저빈도 단어보다 고빈도 단어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6은 음절말 자음과 그 선행자음과의 유·무성 일치에 의한 자음군 축약률을 고빈도 단어와 저빈도 

단어에서 나타낸 것이다. 

 

 
 

FIGURE 6  

Consonant Cluster Reduction by Voicing Agreement 

 

선행자음과의 유·무성 일치에 의한 자음군 축약은 전체적으로 음절말 자음과 그 선행자음의 유·무성이 일치하는 

경우에서 자음군 축약이 더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절말 자음과 그 선행자음의 유·무성이 불일치하는 

경우보다 선행자음과의 유·무성이 일치하는 경우 자음군 축약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보고한 Bayley(1996)와 

Labov(1989)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본 연구의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선행자음과의 유·무성 일치 변인은 

자음군 축약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x2(1) = 12.8, p = 0.000).  

선행자음과의 유·무성 일치에 따른 자음군 축약 양상을 단어 빈도수별로 살펴보면, 고빈도 단어의 경우 전체 

결과와 동일하게 음절말 자음과 그 선행자음의 유·무성이 일치하는 경우가 선행자음과의 유·무성이 불일치하는 

경우보다 자음군 축약이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음절말 자음과 선행자음과의 유·무성 일치 변인은 자음군 축약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x2(1) = 9.013, p = 0.004). 즉, 고빈도 단어에서 음절말 

자음과 선행자음과의 유·무성 일치 변인은 음절말 자음군 축약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Guy와 Boberg(1997)에 의한 동일요소 인접금지 원리(OCP: Obligatory Contour Principle)에 의해 

동일한 유·무성 자질이 서로 인접하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음절말 자음군 내에서 음절말 자음과 

인접한 선행자음의 유·무성 자질이 동일할 경우 자음군 축약은 더 선호되는 환경이 된다.  

저빈도 단어에서 나타나는 자음군 축약 양상을 보면, 저빈도 단어 역시 음절말 자음과 그 선행자음의 유·무성이 

일치하는 경우 자음군 축약이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지만, 저빈도 단어에서 선행자음과의 유·무성 일치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x2(1) = 2.292, p = 0.130). 즉, 고빈도 단어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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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는 다르게 빈도수가 낮은 단어에서 선행자음과의 유·무성 일치 변인은 자음군 축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행자음의 조음방법 변인에 따른 자음군 축약 

 

아래의 표 5는 고빈도 단어와 저빈도 단어에서 나타나는 음절말 자음군 축약 양상을 후행자음의 조음방법 변인에 

의해 나타낸 것이다.  

 

TABLE 5 

Consonant Cluster Reduction by Following Consonants 

Following consonant 
High frequency words Low frequency words Total 

n % n % n % 

Stop 316(188) 59.49 183(92) 50.27 499(280) 56.11 

Fricative 512(302) 58.98 326(160) 49.08 838(462) 55.13 

Affricate 49(26) 53.06 14(8) 57.14 63(34) 53.97 

Nasal 187(113) 60.43 93(48) 51.61 280(161) 57.50 

Lateral 94(51) 54.26 27(14) 51.85 121(65) 53.72 

Approximant 58(28) 48.28 14(4) 28.57 72(32) 44.44 

Glide 207(85) 41.06 122(47) 38.52 329(132) 40.712 

 

음절말 자음군의 후행자음에 의한 자음군 축약을 보면, 후행자음으로 저해음이 오는 경우 고빈도 단어에서의 

축약률(58.84%)은 저빈도 단어(49.71%)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후행자음이 공명음인 경우 역시 저빈도 단어(44.14%) 

보다 고빈도 단어(50.73%)에서 축약이 더 많이 발생하여, 전체적인 축약률은 고빈도 단어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7은 자음군 축약률을 후행자음의 조음방법과 관련하여 단어 빈도수에 의해 나타낸 것이다.  

 

 
 

FIGURE 7  

Consonant Cluster Reduction by Following Consonants 

 

그림 8은 후행자음의 공명도에 의한 음절말 자음군 축약률을 고빈도 단어와 저빈도 단어에서 나타낸 것이다. 

 

0%

10%

20%

30%

40%

50%

60%

70%

High frequency words Low frequency words Total

Stop Fricative Affricate Nasal Lateral Approximant Glide



 

 

 

 

 

 

 

 

© 2025 The Modern English Education Society (MEESO) 63

 

Jin-Sook, Park

 
 

FIGURE 8 

Consonant Cluster Reduction by the Sonority of Following Consonants 

 

후행자음의 조음방법에 의한 자음군 축약은 전체적으로 후행자음이 비음인 경우에서 자음군 축약이 가장 많이 

일어났고, 폐쇄음, 마찰음, 파찰음, 설측음, 근접음, 전이음 순으로 축약이 일어났으며, 후행자음의 조음방법 변인이 

음절말 자음군 축약에 의미 있는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x2(6) = 29.809, p = 4.274e-05). 후행자음의 

공명도 위계와 관련하여, 음절말 자음군의 후행자음이 공명음(48.63%)인 경우보다 저해음(55.43%)인 경우에서 

자음군 축약률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후행자음이 저해음인 경우 가장 높은 축약률을 보이고 유음, 전이음의 

순서로 축약의 정도가 약해져, 후행자음의 공명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경우 축약이 더 자주 발생한다고 보고한 

Guy(1980), Neu(1980) 그리고 Labov(1989)의 주장과 그 맥을 같이 하며, 본 연구의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후행자음의 공명도 위계는 음절말 자음군 축약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x2(1) = 

9.194, p = 0. 002).   

후행자음의 조음방법 변인에 의한 음절말 자음군 축약의 구체적인 양상을 단어 빈도수별로 살펴보면, 고빈도 

단어의 경우 후행자음이 비음인 경우에서 자음군 축약이 가장 많이 일어났고, 폐쇄음, 마찰음, 설측음, 파찰음, 

근접음, 전이음 순으로 축약이 일어났으며, 후행자음의 조음방법이 자음군 축약에 의미있는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x2(6) = 25.265, p = 0.000). 공명도 위계와 관련하여, 고빈도 단어에서는 음절말 자음군의 

후행자음이 공명음(50.73%)인 경우보다 저해음(58.84%)인 경우 자음군 축약이 더 많이 일어났고, 후행자음의 

공명도 위계 역시 음절말 자음군 축약에 유의미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x2(1) = 8.633, p = 0. 003).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빈도 단어에서 후행자음이 저해음인 경우보다 공명음인 비음에서 축약이 가장 많이 발생한 

점, 후행자음이 파찰음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공명도가 높은 설측음에서 축약이 더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고빈도 

단어에서 나타나는 자음군 축약은 기존 후행자음의 공명도 위계로는 일관성 있게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고빈도 단어에서 음절말 자음군의 후행자음으로 높은 축약률을 보였고 구강폐쇄를 동반하는 폐쇄음과 

비음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어말폐쇄음의 후행자음이 폐쇄음인 경우의 발화를 위해서는 어말폐쇄음의 

폐쇄와 파열 후 연이어 후행하는 폐쇄음의 폐쇄와 파열의 단계가 연속되어야 한다. 이때 실제 발화에서 

어말폐쇄음은 불완전 혹은 완전한 폐쇄의 과정을 경험하고, 이러한 폐쇄는 후행폐쇄음의 폐쇄 단계까지 지속된다. 

그러므로 폐쇄 단계가 생략된 후행폐쇄음은 파열의 단계만을 경험하게 된다. 어말폐쇄음의 후행자음이 비음인 

경우 역시, 어말폐쇄음의 조음을 위해 공기의 폐쇄와 파열이 연속되어야 하지만 완전한 공기의 폐쇄와 파열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후행하는 비음의 폐쇄를 경험한다. 즉 음절말 자음의 조음동작이 간소화되는 점진적인 

과정에서 실제 발화에서 나타나는 자음군 연속 조음은 조음의 용이성을 위해 최소한의 노력으로 발화하고자 

자음군 축약 또는 자음군 단순화로 나타나는 것이다.  

저빈도 단어의 경우 후행자음이 파찰음인 경우 가장 많은 축약이 일어났고, 설측음, 비음, 페쇄음, 마찰음, 전이음, 

근접음 순으로 축약이 일어나, 후행자음이 비음인 경우 가장 높은 축약률을 보인 고빈도 단어에서의 양상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고빈도 단어에서의 결과와 대조적으로 후행자음의 조음방법은 자음군 축약에 유의미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x2(6) = 8.150, p = 0.227). 또한 공명도 위계와 관련하여, 음절말 

자음군의 후행자음이 공명음(44.14%)인 경우보다 저해음(49.71%)인 경우 자음군 축약이 더 많이 일어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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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빈도 단어에서는 공명도 위계가 음절말 자음군 축약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x2(1) = 1.921, p = 0.166). 후행자음으로 근접음이 오는 경우 그 축약률(28.57%)은 가장 낮게 나타났고, 

근접음에서의 축약률이 공명도 위계가 비슷한 설측음에서의 축약률(50%)과 대조를 이룬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저빈도 단어에서 나타나는 자음군 축약 역시 기존 후행자음의 공명도 위계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 변인에 따른 자음군 축약 

 

표 6은 고빈도 단어와 저빈도 단어에서 나타나는 음절말 자음군 축약 양상을 성별 변인에 의해 나타낸 것이다.  

 

TABLE 6 

Consonant Cluster Reduction by Gender 

Gender 
High frequency words Low frequency words Total 

n % n % n % 

Male 678(345) 55.77 423(202) 47.75 1185(627) 52.91 

Female 661(368) 55.67 356(171) 48.03 1017(539) 53.00 

 

성별에 의한 음절말 자음군 축약을 보면, 남성의 경우 고빈도 단어에서의 자음군 축약률이 저빈도 단어에서의 

자음군 축약률보다 높게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역시 고빈도 단어에서의 자음군 축약률이 더 높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저빈도 단어보다 고빈도 단어에서 자음군 축약이 더 많이 일어났다. 그림 9는 성별에 의한 자음군 

축약률을 고빈도 단어와 저빈도 단어에서 나타낸 것이다. 

 

 
 

FIGURE 9 

Consonant Cluster Reduction by Gender 

 

성별 변인에 의한 자음군 축약은 전체적으로 남성과 여성에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고, 성별 변인은 자음군 축약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x2(1) = 0, p = 1). 성별에 의한 자음군 축약 결과를 

단어 빈도수별로 살펴보면, 우선 고빈도 단어의 경우 남성에서의 자음군 축약률은 여성에서의 축약률보다 

미세하게 높았지만 성별에 관계없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고빈도 단어에서 성별 변인은 자음군 축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x2(1) = 0, p = 1). 저빈도 단어의 경우 여성에서의 자음군 축약률이 

남성에서의 축약률보다 미세하게 높았지만 고빈도 단어에서의 결과와 유사하게 남성과 여성의 축약률이 유사하게 

나타났고, 저빈도 단어 역시 자음군 축약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x2(1) = 

3.390e-05, p = 0.995). 즉, 고빈도 단어와 저빈도 단어 모두에서 두 집단이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여성보다 남성에서 음절말 자음군 축약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Wolfram(1969)과 Neu(1980)의 주장과 상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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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본 연구의 자료 분석 결과 성별은 음절말 자음군 축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변인에 따른 자음군 축약 

 

아래의 표 7은 고빈도 단어와 저빈도 단어에서 나타나는 음절말 자음군 축약 양상을 연령 변인에 의해 정리한 

것이다.  

 

TABLE 7 

Consonant Cluster Reduction by Age 

Age 
High frequency words Low frequency words Total 

n % n % n % 

Old 749(419) 55.94 413(224) 54.24 1162(643) 55.34 

Young 674(374) 55.49 366(149) 40.71 1040(523) 50.29 

 

기존 연구에서 서로 다른 결과로 인해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연령 변인에 의한 음절말 자음군 축약을 보면, 

장년층의 경우 고빈도 단어에서의 자음군 축약률이 저빈도 단어에서의 자음군 축약률보다 미세하게 높았지만 

단어 빈도수에 관계없이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청년층의 자음군 축약률은 고빈도 단어에 비해 

저빈도 단어에서 현저히 낮게 나타나, 장년층과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와 같은 자료 분석 

결과는 상대적으로 사용 빈도가 낮은 저빈도 단어에서 자음군을 충실히 발화하려는 청년층의 발화 성향을 잘 

보여주며, 이러한 성향으로 인해 청년층에서의 자음군 축약률이 저빈도 단어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10은 연령에 의한 자음군 축약률을 빈도수별로 나타낸 것이다. 

 

 
 

FIGURE 10 

Consonant Cluster Reduction by Age 

 

연령 변인에 의한 음절말 자음군 축약 양상을 전체적으로 보면 청년층보다 장년층에서 자음군 축약이 더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절말 자음군 축약이 장년층과 청년층 두 집단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한 

Raymond 외 2인(2006), 장년층보다 청년층에서 자음군 축약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한 Guy와 Boyd(1990), 

Wolfram(1969)의 주장과 상이한 것이다. 본 연구의 전체적인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령 변인은 자음군 축약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x2(1) = 5.411, p = 0.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 변인에 

의한 자음군 축약을 단어 빈도수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고빈도 단어와 저빈도 단어에서 나타나는 자음군 축약은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고빈도 단어의 경우 장년층과 청년층 두 집단에서의 자음군 축약률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고빈도 단어에서의 이러한 결과는 Raymond 외 2인의 주장과 동일한 것으로 자음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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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duction of English final consonant clusters

축약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고빈도 단어에서 연령 변인은 자음군 축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x2(1) = 0.014, p = 0.906). 고빈도 단어에서의 결과와 달리 저빈도 단어에서는 장년층보다 

청년층에서 자음군 축약이 더 낮은 비율로 나타났고, 연령 변인은 자음군 축약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x2(1) = 13.691, p = 0.000). 이러한 결과는 고빈도 단어에서의 결과와 대조되는 것으로, 

저빈도 단어에서는 연령 변인이 음절말 자음군 축약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음절말 자음군 축약이 단어 빈도수를 중심으로 형태소, 음절말 자음군 길이, 선행자음의 조음 방법, 

선행자음과의 유·무성 일치, 후행자음의 조음 방법, 성별, 연령 변인에 의해 실제 자연 발화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미국 영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음절말 자음군 축약에 관한 연구 방법과 달리 

자음군 축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단어 빈도수 변인을 고빈도 단어와 저빈도 단어로 

분류하여 자료 분석을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음절말 자음군 축약은 전체적으로 고빈도 단어에서 

더 빈번히 일어났고 다양한 변인에 의해 단어 빈도수별로 나타나는 자음군 축약 양상이 서로 달라, 자음군 축약 

연구에서 단어 빈도수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다양한 변인에 의해 보면, 형태소 변인의 경우 고빈도 단어에서는 다형태소 단어보다 

단일형태소 단어에서 자음군 축약이 더 많이 나타나, 고빈도 단어에서의 형태소 변인은 음절말 자음군 축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절말 자음군 길이 변인의 경우 고빈도 단어와 저빈도 단어 모두에서 

자음군 길이는 자음군 축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선행자음의 조음방법 변인은 고빈도 단어와 저빈도 단어 

모두에서 선행자음이 자음군 축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후행자음의 조음방법 변인은 고빈도 

단어의 경우에서만 자음군 축약에 영향을 주었다. 선행자음과 후행자음의 조음방법 변인과 관련하여 특히 고빈도 

단어에서 공통적으로 공명도 위계가 자음군 축약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일한 공명음인 비음과 

설측음의 자음군 축약률에서 대조를 보인다는 점, 일부 자음의 경우 저해음에 비해 공명음에서의 축약률이 더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기존 공명도 위계로는 자음군 축약 양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한편 성별 변인은 

고빈도 단어와 저빈도 단어 모두에서 자음군 축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연령 변인의 경우 저빈도 단어에서 

청년층이 장년층보다 자음군 축약을 더 적게 하였다. 즉, 고빈도 단어에서는 연령 변인이 자음군 축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저빈도 단어에서 연령 변인은 자음군 축약에 중요한 영향을 주어, 단어 빈도수별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음절말 자음군을 허용하는 영어와 비교하여 한국어는 음절말에 최대 하나의 자음만을 허용한다. 음절 

내부구조에서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해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은 영어 음절말 자음군 연속을 발화하고 인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음절말 자음군의 연속 발화에서 음절말 자음군의 상대적 길이가 

길어질수록 발화에 불리한 환경이 된다. 즉, 음절말 자음군이 두 개인 경우보다 음절말 자음군이 세 개인 경우에서 

자음군 축약이 더 많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음절말 자음군 축약은 단지 음절말 

자음군 길이만이 아닌 음절말 자음군이 발화된 환경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 음절말 자음군이 사용 

빈도가 높은 단어에서 사용된 경우 음절말 자음군이 두 개인 경우보다 음절말 자음군이 세 개인 경우에서 자음군 

축약이 더 많이 일어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음절말 자음군이 사용 빈도가 낮은 단어에서 사용된 경우 자음군 

전체를 모두 발화하려는 경향으로 음절말 자음군이 세 개인 경우에서 자음군 축약이 더 적게 일어났다. 그러므로 

실제 발화의 분석 결과 단어 빈도수 변인에 의해 고빈도 단어와 저빈도 단어에서 자음군의 축약 양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과 단어 빈도 효과가 어휘의 발화와 인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음절말 자음군 

축약의 다양한 양상을 단어의 사용 빈도수 변인을 중심으로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의 음절말 자음군 축약과 관련한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실제 발화가 담긴 음성 코퍼스를 기반으로 형태적, 음성∙음운적, 

사회언어적 변인에 의해 나타나는 음절말 자음군 축약의 다양한 양상을 상세히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으로 실제 발화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음절말 자음군 축약은 조음의 편의를 위해 자음군 연속이 자음군 

축약 또는 자음군 단순화로 실현되었다. 단어 빈도수와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단어 빈도수가 언어 

교육뿐만 아니라 분석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임을 인지하여 추후 빈도수를 고려한 실제 발화의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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